
제주상공회의소는 9일 5층 국제회

의장에서 제주 전세버스업 고용안

정 패키지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

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상공

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회사

소속 운수 종사자 1750명과 사무직

직원 100명 등 총 1850명이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으로 지급

된다. 지원금은 운수 종사자와 사

무직 직원에게 1차로 50만원이 지

급된다. 이어 2차로 운수 종사자에

게 건강보험료와 운행일수 등에 따

라 30만~50만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제주지역 상시근로자 부모의 육아

휴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

데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

은 9일 호남 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을 발표했다.

도내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020

년 11만6216명에서 2024년 10만

4708명으로 9.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총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17.3%에서 15.5%

로 1.8%포인트(p) 낮아졌다.

아동이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는 아동가구 비율은 2020년 25.3

%에서 2024년 22.1%로 3.2%p 감소

했다. 아동이 1명인 가구 비율은

2020년 46.8%에서 2024년 48.9%로

2.1%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아동이

2명인 가구 비율은 40.7%에서 40.1

%로, 3명 이상 가구 비율은 11.1%

에서 9.9%로 소폭 낮아졌다.

8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상시근로

자 아버지의 2024년 육아휴직 비율

은 7.4%로 나타났다. 2020년

(4.2%)보다 3.2%p 높아진 수치다. 어

머니의 육아휴직 비율은 2020년 16.8

%에서 2024년 18.5%로 높아졌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 모두 자

녀가 0~1세일 때 육아휴직 비율이

높고, 2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의 육아휴직 비

율은 자녀가 0세일 때 14.8%, 1세

때 16.1%, 2세 때 8.7%로 나타났

다. 모의 경우 자녀가 0세 때 69.7

%, 1세 때 64.6%, 2세 때 13.8%로

높았다.

기업별 육아휴직 비율은 2024년

기준 대기업 13.9%, 중견기업 13.6

%, 중소기업이 9.2%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0.1%p

중견기업은 2.4%p, 중소기업은 1.6

%p 높아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는

2020년 72.1%에서 2024년 82.5%로

10.4%p 높아졌다. 중학교(64.5%→

74.7%)와 고등학교(58.1%→60.1%)

의 참여율도 모두 상승했다. 또 이

기간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중학교 44

만9000원에서 55만2000원으로, 고

등학교는 51만8000원에서 63만5000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지역의 6월 경매 물건이 토지

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900건을 넘어섰다.

9일 경 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의 6월 경매동향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경매 진행 건수는

9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0월

(1014건)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낙찰 건수는 188건으

로 낙찰률은 20.8%, 감정가 대비 낙

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45.5%를

기록했다. 모두 전국 평균(낙찰률

22.5%, 낙찰가율 58.5%)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거시설 경매는 227건이 진행돼

이 중 5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51.1%였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된 14건 중 낙찰된 7건

의 낙찰가율이 81.9%로 집계됐다.

업무 상업시설 경매는 203건이

진행됐으며, 이 중 3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7.7%, 낙찰가율은 62.0%

로 나타났다.

토지 경매 진행 건수는 468건으

로 전체 경매 물건의 51.9%를 차지

했다. 토지 낙찰률은 20.1%(94건),

낙찰가율은 36.1%로 2~3차례 이상

유찰된 뒤 낙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

찰자가 몰린 물건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택으로, 20명이 입찰에 참

여해 감정가(5억1591만1600원)의

69.4%인 3억5789만1000원에 낙찰

됐다. 또 13명이 응찰한 제주시 연

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3억4900

만원)의 86.8%인 3억3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노

형동 소재 주유소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83.2%(100억원)

에 낙찰됐다. 문미숙기자

9일
코스피지수 7291.91

+45.12
▲ 코스닥지수 794.00

+9.00
▲ 유가(WTI, 달러) 73.52

+3.08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536.11 1483.29 1EUR 1761.69 1692.95

100 946.43 913.89 1CNY 233.17 210.97

2026년 7월 10일 금요일6 경 제

아동은 주는데 아빠 육아휴직은 늘어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한 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

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경영학박사>

상증법에서는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 금액이 그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한다.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자력 취득

입증은 ①신고하였거나 과세(비

과세 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 ③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

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

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

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의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미입증 금액이 취득 재

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재산 취득 또는 채

무 상환 금액이 8억원인데,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7억원이면, 미

입증 금액 1억원이 8억원의 20%

인 1억6000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6000만원에 미달하므

로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15억원의 재산을 취득하

거나 채무를 상환하고 자금 출

처 입증 금액이 12억5000만원이

라면, 미입증 금액인 2억5000만

원이 15억원의 20%인 3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보

다 많으므로 2억5000만원을 증

여 금액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

속 간에 금전 대여와 차용 등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

지 아니하나, 이자 지급 사실

등 입증 내용에 따라 명백하게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지만, 상증법은 또 자금출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두어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취득 자

금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연령,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

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 자금 3억

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 상환

5000만원 등 총액 한도 4억원까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알기 쉬운 금융 세금 이야기

제주 경매 물건 쌓인다… 절반은 토지


